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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를 추진할 것인가?

전송일자 : 2015. 2. 17.(화)

전송매수 : 총 2매

[

 

성 

 

명]

 

김재기 

 

열사의 

 

죽음에 

 

분노한다. 

 

금호타이어는 

 

노동자의 

 

주검 

 

앞에서도 

 

도급화를 

 

추진할 

 

것인가? 

 

어제(2015. 2. 16.) 

 

오후 9

 

시8

 

분 

 

경 

 

전국금속노동조합 

 

광주전남지부 

 

금호타이어지회의 

 

대의

 

원인 故 

 

김재기님이 

 

금호타이어 

 

곡성공장 

 

본관 

 

앞에서 

 

분신하여 

 

사망하였다. 

 

고인이 

 

차량에 

 

남겨 

 

놓은 

 

유서에는 “

 

제가 

 

죽는다 

 

해서 

 

노동 

 

세상이 

 

바뀌진 

 

않겠지만 

 

우리 

 

금타(

 

금호타이

 

어)

 

만은 

 

바뀌어졌으면 

 

하는 

 

제 

 

바램입니다”

 

라는 

 

내용이 

 

기재되어 

 

있었고, 

 

유서와 

 

함께 “

 

도

 

급화 

 

결사저지를 

 

위한 

 

조합원 

 

서명 

 

결의서”

 

도 

 

남겨져 

 

있었다. 

 

유서의 

 

내용과 

 

고인의 

 

활동 

 

내역을 

 

토대로 

 

살펴보면, 

 

고인은 

 

회사의 

 

도급화 

 

방침에 

 

맞서 

 

싸

 

우다 

 

스스로 

 

목숨을 

 

끊은 

 

것임이 

 

분명하다. 

 

우리는 

 

고인의 

 

죽음 

 

앞에 

 

비통한 

 

심정을 

 

가눌 

 

길이 

 

없다. 

 

인간답게 

 

살 

 

수 

 

있는 

 

노동조건을 

 

만들기 

 

위해 

 

분투하던 

 

한 

 

노동자가 

 

끝내 

 

죽음

 

을 

 

결심하고 

 

이를 

 

결행한 

 

현실에 

 

강한 

 

분노를 

 

느낀다. 

 

아울러 

 

그런 

 

상황이 

 

초래되는 

 

것을 

 

저지하지 

 

못한 

 

것에 

 

대해 

 

큰 

 

책임감을 

 

느낀다. 

 

회사는 

 

직무 597

 

개 

 

중 521

 

개의 

 

직무를 

 

이미 

 

도급으로 

 

전환해 

 

놓고서도 

 

추가로 48

 

개의 

 

직

 

무를 

 

도급으로 

 

전환하려고 

 

시도한 

 

것으로 

 

알려졌다. 

 

회사는 

 

작년 12

 

월 

 

워크아웃을 

 

졸업하였

 

고 2010

 

년 

 

단체협약에는 2014

 

년까지 

 

도급화를 

 

완료하는 

 

것으로 

 

되어 

 

있다. 

 

그런데도 

 

위와 

 

같이 

 

무리하게 

 

도급 

 

전환을 

 

시도한 

 

것이다. 

 

제조업에서 

 

도급이라고 

 

하는 

 

것은 

 

불법파견의 

 

다른 

 

이름에 

 

불과하다. 

 

그 

 

점은 

 

법원 

 

판결을 

 

통해서도 

 

숱하게 

 

확인되었다. 

 

따라서 

 

회사의 

 

도급 

 

전환이라고 

 

하는 

 

것은 

 

불법파견의 

 

감행임

 

이 

 

분명하다. 

 

고인은 

 

그러한 

 

불법에 

 

저항하다가 

 

끝내 

 

자기 

 

목숨까지 

 

던진 

 

것이다. 

 

또한 

 

도

 

급화는 

 

노동자에 

 

대한 

 

중간착취와 

 

노조의 

 

무력화, 

 

노동자의 

 

고용 

 

불안을 

 

낳는 

 

주범이다. 

 

지

 

금 SK 

 

브로드밴드와 LGU 

 

플러스의 

 

도급 

 

노동자들이 100

 

일이 

 

넘는 

 

기간 

 

동안 

 

파업을 

 

행하

 

고 

 

소속 

 

노조원 

 

두 

 

명이 

 

전자광고탑 

 

위에 

 

올라가 

 

농성하는 

 

것도 

 

도급이라는 

 

이름의 

 

노동자 

 

착취를 

 

더 

 

이상 

 

감내할 

 

수 

 

없어서임이 

 

분명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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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

 

도급화로 

 

인해 

 

진짜 

 

사장이 

 

은폐되는 

 

간접고용의 

 

폐해를 

 

줄기차게 

 

주장해 

 

왔다. 

 

간

 

접고용은 

 

마땅히 

 

철폐되어야 

 

하고, 

 

그 

 

과정에서 

 

긴급하게는 

 

간접고용 

 

노동자에 

 

대한 

 

차별 

 

금지와 

 

고용승계가 

 

보장되어야 

 

한다. 

 

우리는 

 

지금 

 

고용노동부가 

 

추진하고 

 

있는 ‘

 

비정규직 

 

종합대책’

 

에 

 

이런 

 

내용이 

 

반드시 

 

포함되어야 

 

한다고 

 

본다. 

 

이런 

 

내용이 

 

빠진 ‘

 

비정규직 

 

종합 

 

대책’

 

은 

 

비정규직을 

 

위한 

 

대책이 

 

아니라 

 

비정규직을 

 

옥죄는 

 

대책에 

 

불과하다. 

 

고인은 

 

유서의 

 

마지막에 “

 

노동자가 

 

주인 

 

되는 

 

그날까지 

 

저 

 

세상에서 

 

저도 

 

노력할께요”

 

라는 

 

내용을 

 

남겼다. 

 

노동자가 

 

주인 

 

되는 

 

세상의 

 

가장 

 

최소한의 

 

모습은 ‘

 

직접 

 

고용’

 

과 ‘

 

상시 

 

고용’

 

이 

 

실현되어져 

 

있는 

 

것이다. 

 

회사는 

 

고인의 

 

주검 

 

앞에서도 

 

도급전환을 

 

추진할 

 

것인가? 

 

회사

 

는 

 

이제라도 

 

그 

 

무모한 

 

불법의 

 

기획을 

 

중단해야 

 

한다. 

 

 

우리는 

 

고인의 

 

죽음을 

 

깊이 

 

애도하며 

 

고인의 

 

뜻을 

 

실천해 

 

나갈 

 

것임을 

 

다짐한다. 

2015. 2. 17.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노동위원회

 

위원장 

 

강 

 

문 

 

대


